
보고 가르치는 알튼아이 매니져와 전에 전달했던 큐브

로 인연을 맺었었는데 한번 와서 아이들에게 큐브를 가

르쳐주면 의미 있겠다는 요청에 겸사겸사 시간을 계획

해보았습니다. 알튼아이 매니져가 속해있는 국제기아

대책기구 키리키즈스탄 지부의 각 센터를 방문하기로 

하면서 지난 2018년 9월30일~10월6일까지 5박 7일의 

일정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일요일 오후 출발한 비행기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

을 경유해서 키리키즈스탄의 수도 비쉬케크로 갔습니

다. 처음 만나보는 낯선 길, 낯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처음 아닌 듯한 표정과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역시 어색

했겠죠. 월요일 아침에 비쉬케크 공항에 도착하여 국제

기아대책기구에 계신 최진희 선교사님과 함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첫 번째 센터를 방문하면서 본격적인 일정

이 시작되었습니다. 알튼아이 매니져의 통역이 있긴 하

지만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아이들과 일대일로 풀어서 

가르쳐줄 때의 당황스러움도 잠시,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그 초롱초롱한 눈빛과 열정에 언어의 장벽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번역기로 간단

한 단어로 소통하며 큐브를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모

습을 보면서 한국에서 7년 전 큐브를 처음 아이들을 가

르칠 때 느꼈던 감동을 다시한번 느낄 수 있어서 너무

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왔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아이들과의 소통을 통해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시간이 가고 다음, 다

음 센터들을 방문하는 하루하루가 피곤을 느낄 새도 없

이, 힐링과 기쁨의 5박 7일이 되었습니다. 비쉬케크와 

근처 다섯 개의 센터에는 저에게 힐링이라는 선물을 주

기위해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로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일정으로 흰지팡이를 전달하기 위해 저녁 시간

을 이용해서 다스탄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오랜 친우

를 만난 것처럼 함께 저녁 식사와 차를 마시며 이런저

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미소

를 가지고 있는 다스탄 의원과의 만남은 더욱더 키리키

즈스탄에 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키리키즈스탄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한국으

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다음을 꼭 기약하는 약속을 남기

고 돌아왔습니다.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에게 이 글을 통해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드

립니다.  

서울아리랑 로타리클럽, 

저개발국 시각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실시
키리키즈스탄을 다녀와서

국제봉사

설레임 반, 두려움 반. 처음 홀로 떠나는 봉사활동을 계

획하고 한 발 내딧는 발걸음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2017년 인연 맺었던 키리키즈스탄 다스탄 국회의원을 

다시 한번 만나기 위해, 사진으로만 만나보았던 알튼아

이 매니져를 만나기 위해.

서울아리랑 로타리클럽(회장 류청)은 매년 저개발국 시

각장애인 보장구 돕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 지팡이(보통 흰지팡이라

고 합니다.)를 키리키즈스탄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에는 다스탄 의원이 한국에 직접 방문하여 흰지

팡이를 가져갔었는데 이번에는 이쪽에서 방문드리기로 

했습니다. 또 키리키즈스탄 봉사센터에서 아이들을 돌

시각장애인과 그 관련회원으로 구성된 서울아리랑로타리클럽(회장 류청)은 지난 6월 30일 개최한 저개발국 시각장

애인보장구 지원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9월30일~10월6일까지 키르키즈스탄 현지를 본 클럽 

봉사프로젝트위원장이신 장준호 회원께서 방문하시여 여러분께서 소중히 마련해주신 시각장애인 보장구를 키르키즈

스탄 현지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 번 일정 중에는 현지 학생들의 학습프로그램으로 본 클럽의 봉사프로젝트 위원장 이녀 큐브협회 회장이신 장

준호 회원임의 큐브교실도 함께 진행되며 큐브 기증식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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